
지난 4월 화창한 봄날, 서울 한복판 인왕산에서 화재가 났다. 부암동 주택가 인근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마침 불어온 강한 봄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능선을 향해 번져갔다. 기차바위를 넘어선 화마가 홍제동 개미

마을을 덮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산불은 진화도 어렵고 회복에 장구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치명

적인 피해와 상처를 남긴다. 소나무 군락지였던 산불 현장은 처참한 흔적을 남겼다. 행정 당국은 자연 복구

를 염두에 둔 것인지, 지금까지 벌목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름을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토양마저 시커멓게 타들어간 산기슭에 푸르름이 넘쳐나고 있다. 그동안 소나무 그늘 아래

에서 움츠려 있던 아까시나무, 떡갈나무 같은 활엽수가 키를 키우고, 어디선가 날아온 풀과 들꽃 씨앗들이 

힘차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 나무는 죽었지만 숲은 더욱 풍성하고 푸르게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은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생명을 움트게 한다는 말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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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일상과 쉼의 중간 같은 사진.

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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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 네 차례의 개인전과 

여섯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 포토에세이 <걸으면 보이는>을 출간했으며,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

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 인터뷰 방송에 출연해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대학과 지자체, 공공

기관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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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름이 움트는 산불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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